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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은 장기 미래수익력을 강화시키고 신약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축소  

기술수출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보유한 제약업체의 투자비중을 확대할 시점이다. 의약품 특허기술수

출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에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해당 기업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첫

째, 장기 미래수익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의약품 특허기술수출이 일반공산품의 제조기술수출과 

달리 투자비에 비해 기술료 규모가 크고 20년간의 특허보호를 받아 장기간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기술

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의 경우, 97년에 장기이식거부 면역억제제의 제법특허기술을 다국

적 제약업체인 노바티스사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천 4백만달러와 발매후 10년 동

안 연평균 9백만달러의 경상기술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면역억제제 기술수출에 따른 주당기업

가치 상승효과는 7,281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향후 10년간 기술수출로 유입되는 기술료를 현금할인모

형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수치이다. 둘째, 신약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있다는 점이다. 의약품특

허기술 수출은 제형기술 등 제품 출시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신약개발단계상 전임상시험

과 임상시험중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약개발은 10년 이상의 시간과 1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력이 취약한 국내 제약업체가 신약개발의 전과정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

술수출은 신약개발에 수반되는 막대한 개발비를 기술이전파트너와 공유하고 공동개발함으로써 신약개발

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신약개발의 속도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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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 년부터 제약업계의 기술수출 활발  

98년 기준 전체산업에서 제약산업이 차지하는 기술수출비중은 11.7%에 달한다. 이는 국내 의약품생

산액이 제조업GDP(경상가격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수출과 

관련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술수출에서 기술도입액을 나누어 산출하는 기술

무역수지비중에 있어서도 전체산업은 6% 수준에 그친데 반해 제약업종의 기술무역수지비중은 110%로 

높았다. 전체제조업의 기술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된 반면 제약산업은 98년부터 기술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 이처럼 기술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요인으로는 98년 IMF의 한파로 기술도입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97년 이후부터 매년 2~3건의 기술수출이 성사되고 금액면에서도 5백

만달러 이상의 대형 기술수출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제약업종의 기술수출 건수는 89년부터 96년

까지 7년간 총 6건에 불과했으나 97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3년간 총 10건이 성사되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기술수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임상단계에 들어선 신약개발과제를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

로 기술수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9 8 년부터 제약산업의 기술무역수지 흑자로 전환 

업종별 기술수출 실적과 비중( 9 8 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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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좌 ) 기술도입(좌) 기술무역수지(우 )

(백만달러) (백만달러 )

(천달러, %)

업종 제약 전기전자 전력 기계 통신 식품 방직 기타 합계

금액 16,535 49,698 26,491 26,220 5,190 3,883 1,092 11,837 140,946
비중 11.7 35.3 18.8 18.6 3.7 2.8 0.8 8.4 100.0

 자료: 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 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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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및 제제특허에 관한 기술수출이 장기간 미래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물질특허에 대한 기술수출보다 제법 및 제제특허에 대한 기술수출이 장기간의 미래수익 확보에 유리

하다. 이는 물질특허에 대한 기술수출의 대가는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는 반면 제법 및 제제특허에 대한 

기술수출의 대가는 장기적이고 단기간에 경상기술료의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물질특허에 대한 기

술수출은 대개 신약개발단계상 전임상이나 임상시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수출에 대한 대가로 계

약당시의 계약금, 신약개발단계의 진전에 따라 지급되는 중도기술료, 발매후 순매출액대비 일정비율의 

경상기술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약개발의 성공확률이 매우 낮고 제품화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

리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기술수출에 대한 대가는 계약금과 일부의 중도기술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

다. 물질특허에 대한 기술수출의 대가는 해당 물질의 신약개발단계가 진전될수록 성공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임상보다는 임상1상에서, 임상1상보다는 임상2상, 임상2상보다는 임상3상에서 기술이전 될 경

우에 기술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제법 및 제제특허는 이미 제조승인을 받았거나 상품화되어 있고 해당

제품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성분의 제조방법이나 제형(경구용, 주사용, 패취용 등)을 달리하여 특허화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수출이 성사되면 이전된 특허를 사용하여 단기간에 출시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금

과 함께 단기간에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경상기술료를 장기간(평균 10년) 받을 수 있다.  

특허종류별 기술수출에 대한 대가 유형 

기술수출의 대가는 신약개발단계가 진전될수록 상승 

 

 

 

 

 

 

 

 

종류 주요 내용 기술료 유형 기술료 지급시기 비고

물질특허가 만료된 성분의 제 계약금 계약 당시 단기간에 경상기술료

조방법을 달리하여 특허화 경상기술료 제품 출시후 회수가 가능

후보물질 도출이나 전임상과 계약금 계약 당시 경상기술료의 회수 가능

정에서 개발한 물질을 특허화 중도기술료 신약개발 진전시 성이 낮으나 신약개발의

경상기술료 제품 출시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제법특허

물질특허

신물질 탐색 

(1) 

전임상시험 

(2) 

임상시험 

(3) 

제조승인 

(4) 

제품 출시 

(5) 

( 물질특허 출원)  

( 제법 및 제제 특허 출원)  

동일 물질의 기술수출에 대한 대가 :  ( 1 )  <  ( 2 )  <  ( 3 )  <  ( 4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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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L G 화학,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이 기술수출 주도   

98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제약업체의 기술수출 건수는 총 16건으로 한미약품, LG화학, 동아제약, 유

한양행 등이 주도해왔다. 한미약품이 4건, LG화학 3건, 동아제약과 유한양행이 각각 2건의 기술수출을 

성사시켰다. 유형별로는 물질특허가 9건, 제법특허가 6건으로 제법특허보다 물질특허의 기술수출 건수

가 많지만 97년 이후 제법특허가 5건에 달하는 등 최근들어 제법특허의 기술수출이 활발했다.  

총 1 6 건의 기술수출 성사 

다국적 제약사의 기술도입 수요 증가로 향후에도 기술수출은 활발할 듯 

향후에도 국내 제약업체의 기술수출은 활발할 전망이다. 이는 첫째, 자금력이 취약한 국내 제약업체로

서는 전임상시험부터 제조승인까지 신약개발 전단계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수출이 불가피하다

는 점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20건 이상의 신약개발과제가 임상시험에 진입해 있는데 임상시험이 진전될

수록 개발비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임상3상 시험의 경우 국내에서는 1백억원 이상, 해외에서는 1천

억원 이상의 개발비가 소요된다. 둘째, 세계적인 주요 신약의 물질특허만료로 다국적 제약업체의 신약관

련 기술도입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96~98년중 연간 매출액이 2억달러를 상회하는 신약의 물

질특허만료 건수는 14건에 불과했으나 99~2001년중에는 26건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제약협회 통계에 

따르면 세계 상위 50대 제약업체의 전체 신약개발과제중 기술도입을 통한 신약개발과제의 비중은 96년

의 33.3%에서 98년에 38.5%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는 주요 신약의 특허만료 건수가 정점

을 이룰 것으로 보여 상위 50대 제약업체의 신약관련 기술도입비중은 4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년월 기술수출업체 기술도입업체(국적) 기술수출 대상 특허방법 개발단계 계약금(경상기술료)

89.7 한미약품 로슈(스위스) 항생제 세프트리악손 제법특허 N.A 600만달러

91.1 LG화학 글락소(영국) 4세대 세파계 항생제 물질특허 N.A 1,500만달러(순매출액 7%)

93.6 한국화학연구소 SKB(영국) 퀴놀론계 항생제 물질특허 N.A 단계별로 추진

94.3 유한양행 그레란(일본) 말로틸레이트계 간질환치료제 물질특허 임상2상 2백만달러(순매출액 5%)

94.7 한국화학연구소 야마노우찌(일본) 비마약성 진통제 물질특허 임상2상 3억 3천만엔(순매출액 4.5%)

95.9 한미약품 갈레나(체코) 면역억제제 제형(1세대) 제법특허 제조승인 (순매출액 6%)

97.4 한미약품 노바티스(스위스) 면역억제제 제형(2세대) 제법특허 제조승인 300만달러(향후 10년간 600만달러)

97.5 LG화학 SKB(영국) 퀴놀론계 항생제 물질특허 임상3상 3,750만달러(시판후 20년간 평균 300억원)

97.7 LG화학 워너램버트(미국) 항응혈제 물질특허 임상1상 4,000만달러(시판후 12년간 순매출액의 10%)

97.8 한미약품 노바티스(스위스) 면역억제제 제형(2세대) 제법특허 발매 1,100만달러(향후 15년간 국내 순매출액의 15%)

98.2 부광약품 트라이앵글(미국) B형간염치료제인 L-FMAU 물질특허 임상1상 600만달러(발매후 10년간 순매출액의 14%)

98.11 유한양행 워릭(미국) 면역역제제 제형(경질캅셀) 제법특허 제조승인 100만달러(발매후 순매출액의 8~12%)

99.11 동아제약 스티펠(미국) 비마약성진통제(DA-5018) 물질특허 임상2상 150만달러(발매후 10년간 순매출액의 5%)

99.12 일양약품 액스칸(캐나다) 위궤양치료제(IY-81149) 물질특허 임상2상완료 3,000만달러(발매후 12년간 순매출액의 7~10%)

2000.1 동아제약 한국얀센(미국) 항진균제제제기술 국내판권 제법특허 제조승인 600만달러(발매후 18년간 순매출액의 3~5%)

2000.3 종근당 헥살(독일) OMP정제 제조기술 독일판권 제법특허 발매 50만달러(발매후 8년간 3.5%)

자료: 제약협회, 기업공시를 기초하여 동원경제연구소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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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다국적 제약업체의 기술도입비중 확대 

 

9 9 년부터 세계 주요 신약의 특허 만료 지속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투자 유망 

기술수출관련 투자유망 제약업체로 동아제약과 유한양행을 추천한다. 이들 업체들은 2건의 기술수출 

경험이 있고 약효, 부작용, 시장잠재력, 경제성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술수출을 추진중인 업체로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대웅제약, 녹십자, 삼진제약 등이 있

다. 동아제약과 유한양행은 현재 각각 항진균제 제제기술에 대한 해외판권과 위궤양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수출을 협상중이다.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임상2상시험을 완료하고 독일에서 임상2상시험이 진

행중인 당뇨성족부궤양치료제의 기술수출을 추진할 예정인데 금년말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

로 보인다. 녹십자는 미국의 FDA허가 하에 임상1상시험을 완료하고 금년말에 임상2상에 진입하는 골다

공증치료제에 대한 기술수출을 추진할 예정인데 임상2상시험의 50%가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술

수출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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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 0 0

4 , 0 0 0

5 , 0 0 0

6 , 0 0 0

7 , 0 0 0

8 , 0 0 0

9 , 0 0 0

특허만료신약의  전세계  매출액 (우) 특허만료가 예상되는 신약수 (좌)

(개) (백만달러)

자료 : 제약협회 

자료: 미국 제약협회(PHRMA) 

(건수, %)

96 98 96 98 96 98 96 98

1~10대 기업 905    706    355    436    1,260    1,142    28.2 38.2

11~20대 기업 471    478    293    293    764    771    38.4 38.0

21~30대 기업 374    332    162    226    536    558    30.2 40.5

31~40대 기업 293    295    110    112    403    407    27.3 27.5

41~50대 기업 221    217    115    105    336    322    34.2 32.6

합계 2,360    2,126    1,131    1,270    3,395    3,298    33.3 38.5

기술도입비중
순 위

기술도입여부에 따른 신약개발과제 분류

자체개발 기술도입 총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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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 건의 기술수출 추진중 

동아제약의 항진균제 제제기술 :  해외판권 매각시 연간 2 0 0 억원의 경상기술료 유입 예상 

동아제약은 99년말과 금년초에 각각 비마약성진통제(계약금 150만달러, 경상기술료 발매후 10년간 

순매출액의 5%)와 항진균제 제제기술의 국내판매권(계약금 6백만달러, 경상기술료 발매후 18년간 순매

출액의 3~5%)을 기술수출한 바 있다. 현재 얀센과 항진균제 제제기술의 해외판매권에 대한 매각협상을 

진행중인데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기술수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동사가 개발한 항진균제가 국내 항진

균제시장(98년기준 400억원)의 90%, 세계 항균제시장(98년기준 30억달러)의 20%를 점하는 이트라

코나졸성분의 약물로 오리지널품목인 얀센의 제품(스포라녹스)보다 약효는 동등하고 가격은 1/2 로 낮

기 때문이다. 동사가 항진균제 제제기술의 해외판매권을 얀센이 아닌 다국적제네릭전문(특허만료 의

약품 판매) 제약회사로 이전할 경우 얀센은 그동안 고수해왔던 세계 항진균제시장의 선두를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얀센에게 항진균제 제제기술의 해외판매권이 국내판매권과 같은 조건으로 매각될 경

우 연간 200억원 이상의 경상기술료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주당순이익 증가효과는 최소 2,272원에

서 최대 3,787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얀센의 항진균제 전세계 매출액(6천 6백억원)이 국내 

매출액(300억원)의 22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항진균제 제제기술의 해외판매권 이전에 따른 주당순이익 증가 효과  

유한양행의 위궤양치료제 :  뛰어난 약효와 거대품목의 특허만료로 기술수출 가능성 높아 

금년 상반기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임상1상 시험을 완료한 유한양행의 위궤양치료제

(YH-1885)는 현재 위궤양치료제분야에 특화된 다국적제약업체와 기술수출협상중인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기술수출 가능성이 높다. 첫째, 약효와 부작용, 생체이용률면에서 세계 위궤양치료제 시

세계 항진균제 시장(억달러) 30

얀센의 세계 항진균제 매출액(억달러) 6

시장점유율(%) 20

기술이전 조건 국내 판매권 매각 조건을 적용

경상기술료(억원) 순매출액의 3% 198

( 발매 후 순매출액 대비) 순매출액의 5% 330

주당순이익 증가효과 순매출액의 3% 2,272

순매출액의 5% 3,787

주: 연평균 환율 1.100원 적용

특허보유 회사 기술수출과제 개발단계 개발방법 세계시장 규모

동아제약 항진균제 해외판매권 제조허가 획득 화학합성 30억달러

유한양행 위궤양치료제 임상1상  완료 화학합성 176억달러

대웅제약 당뇨성족부궤양치료제 국내 임상2상 완료 생명공학 64억달러

녹십자 골다공증치료제 임상1상 완료 생명공학 36억달러

삼진제약 에이즈치료제 전임상 화학합성 16억달러

주 : 세계시장규모는 '제약산업정보' 등 각종자료를 참고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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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유율 1위 제품인 로섹(99년 매출액 35억달러)보다 뛰어나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성측면에서도 로섹

보다 우수하다. 산에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형개발이 용이하고 1일 1회 복용의 편리성을 갖추

고 있다. 둘째, 현재까지 세계 위궤양치료제 시장을 주도해왔던 선두품목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세계

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위궤양치료제 개발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90년대 중반까지 연간 매출액이 30

억달러를 상회했던 잔탁(글락소웰컴 제품)은 물질특허가 97년에 만료되면서 시장점유율이 급속도로 하

락했다. 금년에는 연간 매출액이 10억달러에 이르는 펩시드(머크 제품)의 물질특허가 만료되고 내년에

는 현재 시장점유율 1위 품목인 로섹(아스트라사 제품)의 물질특허도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위궤

양치료제시장이 전체 의약품시장의 단일약효군중에서 가장 크고 10억달러 이상의 대형품목도 위궤양치

료제가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위궤양치료제의 특허만료는 이들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제약

업체로 하여금 유한양행의 위궤양치료제(YH-1885)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위궤양치료제에 대한 기술도

입 욕구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한양행의 위궤양치료제(YH-1885)는 세계 위궤양치료제시장이 

176억달러(99년 기준)로 크고 임상1상 시험을 마쳤다는 점에서 기술수출 성공시 기술료는 다른 약효군

에 대한 기술수출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주요 위궤양치료제의 특허만료 지속 

세계 위궤양치료제 매출 1 위 품목의 특허만료에 따른 시장점유율 추이 

  

0.0

10 .0

20 .0

30 .0

40 .0

50 .0

60 .0

8 8 8 9 9 0 9 1 9 2 9 3 9 4 9 5 9 6 9 7 9 8 9 9 2 0 0 0 2 0 0 1 2 0 0 2

L o s e c Z a n t a c

(%)

Z a n t a c의

특허만료

L o s e c의

특허만료

자료: SEC와 제약산업정보를 참조하여 동원경제연구소가 작성 

(억달러)

제품명 개발회사 99년 매출액 특허만료 시점

Zantac GlaxoWelcome 10        97년 1월
Losec Astra-Zeneca 35        2001년 4월
Pepcid Merck 9        200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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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망종목의 추정 요약손익계산서와 투자지표 

B 형간염치료제 기술수출 발표 전후의 부광약품 주가 추이  

          (억원, 원, 배, %)

98 99 2000E 2001E 98 99 2000E 2001E

매출액 3,159     3,427     3,875     4,070     2,005     1,885     2,087     2,256     

매출원가 1,829     1,971     2,239     2,287     1,240     1,028     1,128     1,191     

매출총이익 1,330     1,457     1,636     1,783     765     856     959     1,065     

판매관리비 1,086     1,170     1,245     1,290     552     604     647     684     

영업이익 244     287     391     493     213     252     313     382     

순영업외비용 157     61     64     86     116     -10     24     3     

경상이익 87     226     327     408     97     262     289     379     

순이익 103     141     185     230     155     330     200     262     

자본금 420     428     436     436     205     258     285     285     

EPS 1,221     1,650     2,118     2,643     3,786     6,404     3,503     4,598     

BPS 19,097     21,293     22,077     23,970     46,220     55,290     52,139     54,438     

PER 16.0     11.8     9.2     7.4     9.0     5.3     9.7     7.4     

PBR 1.0     0.9     0.9     0.8     0.7     0.6     0.7     0.6     

EV/EBITDA 7.7     6.6     5.1     4.3     7.8     5.8     5.7     4.4     

ROE 6.4     7.7     9.6     11.0     5.4     11.1     6.4     8.4     

EBITDA 마진 13.3     13.9     15.7     16.9     13.1     19.6     19.2     21.8     

부채비율 172.7     144.7     136.2     120.9     122.1     78.3     75.5     65.2     
주: 주가는 9월 22일 종가 기준

동아제약 유한양행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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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년 2월 2 7일 B형간염치료제

기술수출 발표

(원) (P)


